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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기초 전도 영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 

성공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

을 찾아오고 실패는‘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찾아온다는 서양 속담

처럼 지금의 내 생각과 믿음이 나의 미

래를 결정한다. 최선을 다하고자 결심

하는 순간 신(神)도 감동을 받는다. 결

정의 순간을 시작으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며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이런 

상황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못

했던 온갖 종류의 예기치 않던 사람들

과의 만남과 물질적 원조가 나의 힘이 

되어준다. 간절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열정과 시간을 집중하여 

혼신을 다하라. 더 좋은 목표가 눈에 들

어오더라도 오직 처음의 목표에만 전

념하라.* 

한꺼번에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면 

속도가 느려질 뿐만 아니라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고 결국 다시 작업을 하게 

되어 일의 속도는 더욱 느려진다. 심리

적으로는 일을 많이 하는 것처럼 느껴

지지만 실제로는 일을 덜할 뿐 아니라 

더 못하게 된다. 밴더빌더 대학 르네마

로아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두 가

지 과제를 동시에 처리한 사람들이 하

나씩 순서대로 처리한 사람들보다 시

간은 30% 더 걸렸고 실수는 두 배 이상 

저질렀다고 한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

을 하면 남들보다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는 성취감을 가질 수 있지만 

명백하게 생산성을 떨어뜨린다. 

꿈을 이루고 싶은 사람은 한 군데로 

초점을 맞추고 꾸준히 노력하면서 완

벽함을 추구해야 한다. 조금 여유가 생

겼다고 하여 주위를 돌아보거나 현실

과 적당히 타협해서는 안 된다. 자신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시선을 고정해 놓고 집중해

서 계속 밀고 나가야만 가슴에 품은 꿈

을 이룰 수 있다. 사자가 얼룩말을 사냥

할 때 얼룩말의 무리 속으로 무작정 뛰

어드는 것 같지만 미리 특정 표적을 정

해두고 있으며 앞에서 다른 말들이 이

리 저리 뛰어다녀도 사자의 눈은 첫 목

표물에 고정되어 있다고 한다. 첫 목표

물에 비해 더 먹음직스러운 얼룩말을 

발견하더라도 표적을 바꾸지 않는데 

만약 표적을 바꾸게 되면 두 마리를 다 

놓치게 되기 때문이다. 

자신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주위의 시선에 우왕좌왕하지 말아야 

한다. 간절한 바람이 잠재의식에까지 

미칠 정도로 곧고 강해야 한다. 이루고 

싶다면, 그 꿈을 꼭 이루고자 한다면 무

슨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고 굳게 

다짐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굳게 믿어야 한다. 그런 간절함

이 없다면 애초에 꿈도 꾸지 말아야 한

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렇게 되고 싶다

고 간절하게 바라면 그 생각이 반드시 

그 사람의 행동으

로 나타나고 행동

은 생각을 더욱 

간절하게 한다. 

먹고 자는 것을 

잊을 정도로 간절

하게 바라며 하루 종일 그것을 마음 속 

깊이 새기면 그 생각은 잠재의식에까

지 침투해 들어간다. 잠재의식은 자고 

있을 때도 활동하며 간절함이 강할수

록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길로 나를 인도

해준다. 

인생의 길에 정답은 없다. 성공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선택한 다음에 자

신이 원하는 것을 정답으로 만들어낸

다. 그러므로 하겠다고 결정을 내렸으

면 바보처럼 단순하게 밀고 나가서 나

의 선택이 옳았음을 증명해내야 한다. 

그렇게 명확한 목적이 있는 사람은 험

산(險山) 준령(峻嶺)의 험난한 길이라

도 앞으로 나아가고 아무런 목적이 없

는 사람은 가장 순탄한 길에서조차도 

나, 자아는 마귀이다. 마귀는 죽음의 영이다. 죽음은 영적인 무덤이

다. 영적무덤에 갇히신 하나님이 다시 자유를 얻으실 때 이것이 진정한 

부활이다. 

▶ The self, ego, is Satan. Satan is the spirit of death. Death is the 

spiritual tomb. When God, who is confined in the spiritual tomb, gets 

freedom again, this is genuine resurrection.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활을 말한 것이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은 순교자이다. 순교자는 또한 영적 말이다. 순교는 영적 

순교이다. 

▶ Being born of Spirit again is the resurrection of God. 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is a martyr. “Martyr” is also a spiritual word. 

Martyrdom is spiritual. 

예수를 구세주라고 주장하면서 죽은 사람은 순교자가 아니다. 우리

가 누군가를 순교자라고 부를 때 이것은 성경을 육체적인 용어로 해석

한 것이다. 

▶ One who has died proclaiming Jesus is the Messiah is not a martyr. 

When we call someone a martyr, this is to interpret the Bible in physical 

terms. 

‘나’라는 의식이 죽고 마귀의 옥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자유를 얻고 

내가 될 때, 비로소 내가 순교자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가 되

었을 때 그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것이다. 

▶ When “I” die, and God confined in the prison of Satan, gets freedom 

and becomes me, at last I am a martyr. When the spirit of God 

becomes me, the heart becomes Heaven.* 

by Alice

The Genuine Martyrdom
진정한 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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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표에 

삼손이 활약하던 사사시대에 이스라

엘의 단지파 민족이 올드 네게브(Old 

Negev)어를 사용하였으리라는 증거가 

나왔다. 블레셋 군대와 2백여 년간 전

쟁을 벌여왔던 단지파 민족은 삼손 장

수를 잃자마자 가나안에서 출발하여 

동으로 이주하였는데, 지금으로부터 3

천 2백 년전의 일이다. 단지파가 한반

도 대동강변에 와서 고조선을 세웠는

데, 그 당시 사용한 기왓장에 새긴 꽃

무늬 같은 문양이 이스라엘의 네게브

와 라기스, 벧세메스, 여부스 등 남방

접경에서 발견되는 올드 네게브(Old 

Negev) 문자와 똑같은 문자로 확인되

었다. 

올드 네게브(Old Negev) 문자는 기

원전 14세기에서 10세기까지 사용되

었으며, 약간의 합자어(合字語)도 포함

되어 있다. 이러한 합자어에 익숙한 단

지파 민족이 알타이산맥에서 우거할 

때에 북쪽 시베리아벌판으로 동쪽 몽

골평원 또는 중국 섬서성 기산으로 분

파되어 나갔는데, 특히 중국에서 주나

라를 세운 단지파는 올드 네게브의 합

자어 형태를 본 뜬 한자어를 창제한 것

으로 보인다. 

한편 몽고평원을 거쳐서 한반도로 

유입되거나 계속해서 동으로 이동한 

단지파는 아메리카대륙의 원주민이 되

었는데, 몰몬교는 이스라엘의 고대인

들이 미국에 정착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 고대 이스라엘 사람이 단지파 사람

임을 아직 알지 못한다. 아메리카의 남

서부에 정착한 단지파 사람들은 바위

에 올드 네게브의 문자를 많이 새겼다. 

이스라엘의 네게브 사막에서 발견된 

올드 네게브 문자의 암각화가 미국 남

서부의 암각화에서도 거의 유사한 형

태로 발견되자, 고고학자 제임스 해리

스(James Harris) 박사는 저서 『The 

Name of God; from Sinai to the 

American Southwest』를 통해서 암각

화의 올드 네게브 문자를 현대 히브리

어로 비교 분석하였다. 

이로 인하여 일본 동경국립박물관에 

소장하고 있는 <꽃무늬수막새>에 새겨

진 올드 네게브 문자를 해석할 수 있

는 단초가 되었다. 일본 동경의 <꽃

무늬수막새>와 똑같은 형태의 와당

이 국립중앙박물관 2층 기증관 이

우치실에 전시되어 있다. 일본에 있

는 수막새와 한국에 있는 수막새를 

상호 연관함으로써 희미하거나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글자를 올바르게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박태선 기자

고조선을 건립한 단민족은 이스라엘의 올드네게브 문자 사용


